
금호석유화학 최대주주 박철완씨
고 박정구 회장의 외아들로 6.7 1% 보유 … 3세 경영체제 시동?

금호그룹(회장 박삼구) 지주회사인 금호석유화학의 최대주주가 박성용 명예회장에서 고 박정구 회장의 외아

들인 박철완 씨(25)로 바뀌었다.

또 박성용 명예회장, 박삼구 회장,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사장의 아들들이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늘려 주요 주

주가 되는 등 금호그룹이 3세 경영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.

금호는 12월28일 고 박정구 회장의 계열사 보유지분이 외아들인 박철완 씨에게 모두 상속됐다고 밝혔다.

박철완 씨는 금호석유화학 보통주 196만9562주(6.71%)와 우선주 8만3251주(1.74%), 아시아나항공 50만주

(0.3%)를 보유하게 됐다. 박철완 씨는 현재 국내대학에 재학중이다.

박성용 명예회장, 박삼구 회장, 박찬구 회장의 아들들도 지분을 꾸준히 늘려 12월28일 현재 3.09-3.14%(보통

주 기준)를 확보했다.

그 동안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의 아들 5형제 가운데 4명이 동일한 지분을 보유하던 것에서 2세와 3세가

포함된 각 집안이 6%대 지분을 보유하는 새로운 형제경영 체제로 재편한 것이다.

금호는 3세들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그룹 경영에 안정을 주기 위해 지분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

알려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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